
 무한 등비 급수

무한등비급수 (이하 ‘무등비’)

무등비 문제의 경우 언제나 답이 도출되는 식이 같습니다. 공비를 , 초항을 이라고 할 때,

대부분 문제가  이라는 식으로 귀결됩니다. 그렇기에 문자 두 개를 구하는 단원이라고 

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생각해봅시다. 을 구하는 법과 을 구하는 법을요.

무등비 문제는 언제나 도형이 2개로 출제됩니다. 첫 번째 도형의 경우 을 구하는 용도이고, 
두 번째 도형의 경우 을 구하는 용도입니다. 그림과 함께 살펴봅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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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구하는 방법은 순전히 도형 실력이 맞습니다. 다만,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
나요? 

“좌표축에 올리면 무조건 풀 수 있다 ㄹㅇ ㅋㅋ”

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. 그러면 왜 좌표축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걸까요..

바로 직선의 기울기 때문에 그럽니다. 직선의 기울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삼각비가 반영되어
있습니다.

직선의 기울기 = tan이므로 직선으로 나타내면 여러분이 저절로 삼각비를 사용하게 됩니다. 

즉, 직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삼각비를 쓸 수 있다면, 언제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

그러면 오늘도 일관되고 논리적인 도형 풀이를 보러 한 번 가봅시다 :)

우선 문제에서 준 것만 그림에 나타냈습니다. 여기는 삼각비를 쓸 필요도 없군요. 
특수각인 60도가 나와버렸으니까요..! 

이럴 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. 정말 저걸 구하는 걸지 아니면 저것과 넓이가 같은 다른 부분
의 넓이를 구해야 할지 (feat.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)..

우선 ∆의 넓이는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상한 모양의 인데, 설마 
저 모양을 구할까요.. ㅎㅎ 같은 넓이의 다른 부분을 구합시다...!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행하니까 슬쩍...!

은 쉽게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일명 ‘소’자 공식)

여기서 핵심은 파랑이와 분홍이입니다!

우리가 을 구하려면 결국 ‘어쩌고 얼마 실제값 ’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.

그래야  어쩌고얼마 실제값  형태로 나오니까요. 

그렇다면 어떤 ‘얼마’라는 부분을 로 표현해주어야 저 식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. 
‘얼마’가 어딘지 찾는 방법이 바로 파랑이와 분홍이입니다.

1) 이미 길이를 아는 곳을 파랑으로 표시해봅니다. 
2) 두 번째 조그만 도형의 길이를 을 사용해 적어봅니다.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해봅니다.
3) 파랑이와 분홍이가 제일 많이 겹치는 곳을 살핍니다. 명백히 BC이네요.

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‘얼마’는 BC를 포함한 BC이 우리의 승부처입니다!!!

그러면 이제 ‘얼마’에 해당하는 BC을 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. 

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CC를 구하려고 한 것이죠.

이렇게 어려운 등비급수 도형 문제일수록 승부처가 어느 곳인지 명백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
다. 항상 ‘얼마’와 ‘어쩌고’이 어디인지 생각하여 둘이 겹치는 곳을 승부처로 생각하는 습관
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:)


